
Copyright ⓒ 2021 The Korea Navigation Institute 576 www.koni.or.kr pISSN: 1226-9026 eISSN: 2288-842X

https://doi.org/10.12673/jant.2021.25.6.57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License(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12 November  2021;    Revised 1 December 2021
Accepted (Publication) 23 December 2021 (30 December 2021)

*Corresponding Author, Chang-Heon Oh 

Tel: +82-41-560-1187
E-mail:choh@koreatech.ac.kr

응용 및 융합 기술

J. Adv. Navig. Technol. 25(6): 576-581, Dec. 2021

PM10 예측 성능 향상을 위한 농도별 예측 모델 설계 

Prediction Model Design by Concentration Type for Improving 
PM10 Prediction Performance

조 경 우1 · 정 용 진2 · 오 창 헌2*

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AI시험검증팀
2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과

Kyoung-Woo Cho1 · Yong-jin Jung2 · Chang-Heon Oh2*

1AI Testing Team,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Seongnam 13591, Korea
2Department of Electrical,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KOREATECH), Cheonan 31253, Korea

[요    약]

고농도의 경우 저농도와 비교하였을 때, 발생 빈도수의 차이와 발생 환경에 대한 차이로 예측 성능의 한계를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저농도와 고농도로 분류하고 구분된 농도별

로 특성을 학습시킨 두 가지 예측 모델을 통해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저농도와 고농도를 분류하기 위해 DNN 기반

의 분류 모델을 설계하고 분류모델을 통해 구분된 저농도와 고농도를 기준으로 농도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저농도 예측 모델과 

고농도 예측 모델을 설계하였다. 농도별 예측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저농도 예측 정확도가 90.38%, 고농도 예측 정확도는 96.37%
의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

[Abstract]

Compared to a low concentration, a high concentration clearly entails limitations in terms of predictive performance owing to 
differences in its frequency and environment of occurrence. To resolve this problem, in this study, an artificial intelligence neural 
network algorithm was used to classify low and high concentrations; furthermore, two prediction models trained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ssified concentration types were used for prediction. To this end, we constructed training datasets using 
weather and air pollutant data collected over a decade in the Cheonan region. We designed a DNN-based classification model to 
classify low and high concentrations; further, we designed low- and high-concentration prediction models to reflect characteristics 
by concentration type based on the low and high concentrations classified through the classification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assessment of the prediction model by concentration type, the low- and high-concentration prediction 
accuracies were 90.38% and 96.37%, respectively.

Key word : Artificial neural network, Classification, Deep learning, Deep neural network, Particulat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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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 기반의 산업과 조리 과정, 자동차 등 

일반 생활환경과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크기로 인해 건강에 유

해한 영향을 주며, 이에 따라 사회 활력 저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1-5]. 미세먼지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

공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

기 위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60% ~ 80%의 미세

먼지 예보 정확도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6]. 따라서 기존의 예보 시스템 외의 머신러닝, 딥러닝 등 다양

한 방법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불규칙한 발생 비율

과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예측 모델의 학습에서 미세먼지 농도

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K. H. Jeon의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 정확도가 

88% 수준까지 향상되었으나, 80 이상의 고농도 예보 정

확도의 경우 60% 수준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 정확

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7]. H. L. Kim의 연구에서

는 미세먼지의 발생 요인 탐색 및 미세먼지 발생 예측 모델 설

계를 제안하였다. 여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예측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미세먼지 예측 모델의 성능은 훈련용 데이터의 비율

과 비례하지 않았으며, 미세먼지의 실제 값이 높을 때, 예측 값

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8].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고

농도의 미세먼지의 경우, 예측 성능의 어려움이 있으며, 고농도

에 대한 예측 성능 향상 시 전반적인 미세먼지 농도 예측의 성

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세먼지의 발생 환경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저농도와 고농도의 분류를 통해 각 특성을 개별적으로 

반영한 농도별 예측 모델을 제안한다. 값의 80를 

기준으로 저농도와 고농도의 분류를 위해 인공신경망 알고리

즘 중 DNN(deep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농도별 

분류 모델의 설계를 진행한다. 분류모델을 통해 구분된 저농도

와 고농도를 기준으로 농도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저농도 예

측 모델과 고농도 예측 모델을 설계한다. 농도별 분류 모델과 

예측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 분류 정확도, 예측 정확도,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Ⅱ. 데이터셋 수집 및 구성

2-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변수들 중 대표적으로 대기오

염 물질과 기상 요소들이 있다. 미세먼지 농도의 예측을 위한 

연구들은 이러한 환경 변수들을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9-15]. 본 논문에 사용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는 표 1과 같

다.

표 1. 주요 데이터 수집

Table 1. Collected data.

variable number of data

Meteorological
elements

Temperature 87,622

Wind speed 87,612

Wind direction 87,601

Air pollutants

 249,268

 255,464

 252,924

 254,244

 252,623

수집한 데이터는 2009년부터 2018년 동안 시간 단위로 천안 

지역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측정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 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기상 요소 중 온도, 풍속, 

풍향을 사용하였으며, 대기오염 물질 요소 중 , , , 

, 을 사용하였다. 수집한 데이터 중 측정소의 점검 및 

기타 환경으로 인해 일부 결측 데이터가 존재함에 따라 모델의 

오학습 방지를 위해 결측 데이터가 존재하는 시간대의 모든 데

이터를 제거하여 구성하였다. 
데이터들의 경우 값을 표현하는 형식이나 범위가 서로 다르

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풍향의 경우, 16방위의 범

주 형으로 표현되는 데이터이며, 다른 데이터들과 동일하게 수

치형 데이터로 표현하기 위해 one-hot encoding을 이용하여 16
개의 벡터 형으로 변환하였다. 나머지 데이터들은 min max 
scaling을 통해 수치 표현의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2-2 데이터 구성

수집된 데이터는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기 위한 training set과 

학습 후 모델 평가를 위한 test set으로 구분된다. training set은 

순수하게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train set과 학습이 잘 이루어 졌

는지 검증하기 위한 validating set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수집과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학습과 평가에 사용될 데이터로 구성하였다.

그림 1. 데이터셋 구조

Fig. 1. Structure of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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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농도별 예측 모델 설계

3-1 농도별 분류 모델 설계

농도별 분류 모델은  값의 80을 기준으로 저농

도와 고농도로 분류하기 위한 모델이다. 분류를 위한 모델의 알

고리즘은 여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류 성능 평가를 진행한 

선행 연구 결과로 도출된 DNN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DNN는 신경망 알고리즘으로서 학습 과정에서의 예측을 통

해 도출된 값과 실제 값을 활성화 함수를 이용하여 각각 반환된 

값이 근사한 수치를 보일 때까지 가중치를 수정하여 모델을 학

습하는 알고리즘이다 [16-18]. 
가중치를 수정하기 위한 활성화 함수는 sigmoid를 사용하였

으며, 최적화 함수는 rmsprop, 손실 함수는 binary cross entropy
를 사용하였다.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hidden 
layer,  node, batch size, epoch, 가중치 규제에 대한 L2와 

Dropout rate 값들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표 2는 하이퍼 파라미

터 탐색을 통해 도출된 각 파라미터들의 최적의 값이며, 해당하

는 값을 기반으로 분류 모델을 설계하였다. 

표 2.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 결과(분류모델)
Table 2. Hyper parameter search result(classification).

parameter value

hidden layer 2

node 20

L2 0.001

dropout rate 0.3

batch size 80

epoch 100

3-2 저농도와 고농도 예측 모델 설계

농도별 예측 모델의 경우 분류 모델과 동일하게 DNN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저농도와 고농도에 대한 모델로 설계하였다. 
예측 모델의 경우 분류 모델에 사용된 활성화 함수, 최적화 함

수, 손실 함수를 ReLU, adam, MSE(mean squared error)로 변경

하여 적용하였다. 그 외의 파라미터는 분류 모델의 설계 과정과 

동일하게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을 통해 최적의 값을 도출하였

다.
예측 모델의 경우 저농도와 고농도로 분류된 데이터들을 통

해 각각 농도별 예측을 수행하기 위한 모델이다. 따라서 농도에 

따라 각 예측 모델이 최적화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구성된 

dataset 중  값의 80을 기준으로 저농도와 고농도

를 구분하여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을 진행하였다. 표 3은 저농

도와 고농도에 대한 예측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 결과이

며, 해당하는 값을 적용하여 저농도 예측 모델과 고농도 예측 

모델을 설계하였다.

표 3.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 결과(예측모델)
Table 3. Hyper parameter search result(prediction).

parameter low concentration high concentration

hidden layer 4 2

node 20 40

L2 0 0.001

dropout rate 0 0

batch size 40 80

epoch 100 100

Ⅳ. 성능 평가

저농도와 고농도를 분류하기 위한 분류 모델과 저농도 예측 

모델, 고농도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test set을 이용하여 모

델들의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다. 
분류 모델의 경우, 저농도와 고농도에 대한 분류 정확도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농도 분류 모델의 경우, 표 4와 같이 전체 

데이터의 분류 정확도는 96.39%를 보였다. 저농도 데이터 분류 

정확도 경우 97.54%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고농도 데이터 분류 

정확도의 경우 85.51%를 보였다. 고농도 분류 결과는 저농도 

분류보다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표 4. 분류 모델 성능

Table 4. Classification performance.

concentration real
frequency

classification
frequency

true
frequency accuracy

low 19,713 19,532 19,229 97.54%

high 2,091 2,272 1,788 85.51%

total 21,804 - 21,017 96.39%

예측 모델들의 경우, 농도 분류 모델을 통해 구분된 저농도

와 고농도를 이용하여 각각 학습하였다. 이에 따라 저농도 전용 

예측 모델, 고농도 전용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각 모델을 

통한 미세먼지 농도 예측 진행 시 사용되는 데이터도 분류 모델

을 통해 도출된 저농도와 고농도를 이용하였다. 예측 모델의 성

능 평가를 위해 RMSE와 실제 값과 비교를 통한 정확도 확인을 

진행하였다. 
표 5의 모델별 예측 성능에서 저농도 예측 모델의 경우, 

6.6107의 RMSE로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오차범위를 보인다. 고
농도 예측 모델의 경우, RMSE가 13.7826으로 저농도 예측 모

델보다 큰 오차범위를 보인다. 그러나 저농도와 고농도의 예측 

정확도 경우, 저농도는 90.38%인 반면 고농도는 96.37%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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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예측 결과

Fig. 2. Predicted results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test set을 구성하고 있는 

저농도와 고농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보았을 때, 저농도 데이

터 수가 고농도 데이터 수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5. 예측 성능

Table 5. Prediction performance.

indicator low concentration
prediction model

high concentration
prediction model

RMSE 6.6107 13.7826

low
concentration

accuracy
90.38% -

high
concentration

accuracy
- 96.37%

false 
frequency 1 (high concentration) 0 (low concentration)

그림 2는 저농도 예측 모델과 고농도 예측 모델의 예측 결과

를 통합하여 표현한 전체 예측 결과이다. 실제 미세먼지 농도 

값과 예측 값을 비교하였을 때 근사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농

도별 예측 모델을 통해 저농도와 고농도에 대한 특성이 잘 반영

되어 예측 값이 도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Ⅴ. 결  론

미세먼지 농도 예측을 수행함에 있어 미세먼지 발생 환경에 

따른 농도별 특성으로 인해 예측 모델 성능의 한계를 보이고 있

다. 특히 고농도의 경우 저농도와 비교하였을 때, 발생 빈도수

의 차이와 발생 환경에 대한 차이로 예측 성능의 한계를 두드러

지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저농도와 고농도로 분류하고 구분된 농도

별로 특성을 학습시킨 두 가지 예측 모델을 통해 예측을 수행하

는 모델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천안지역에서 10년간 수집된 

기상 데이터와 대기오염 물질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 데이터

를 구성하였다. 구성한 데이터를  값의 80을 기준

으로 저농도와 고농도로 분류하기 위해 DNN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농도별 분류 모델을 설계하였다. 이후 저농도와 고농도의 

특성을 구분하여 학습하고 예측하기 위해 분류 모델을 통해 구

분된 저농도와 고농도를 이용하여 DNN 알고리즘 기반의 저농

도 예측 모델과 고농도 예측 모델의 설계를 진행하였다. 각 모

델의 최적화를 위해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을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 농도별 분류 모델의 경우, 96.39%의 전체 분류 정

확도를 보였으며, 저농도와 고농도의 분류 정확도는 97.54%와 

85.51%를 보였다. 고농도의 경우, 저농도의 분류 정확도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농도별 예측 모델의 경우 

분류 모델을 통해 구분된 저농도와 고농도를 이용한 성능 평가

에서 저농도 예측 정확도가 90.38%, 고농도 예측 정확도는 

96.37%로 높은 미세먼지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 실제 값과 농

도별 예측 값을 비교하였을 때 근사한 모습을 보였으며, 농도별 

예측 모델을 통해 저농도와 고농도의 개별 특성 반영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농도별 예측 모델의 경우, 1차로 진행

되는 농도별 분류 모델의 분류 성능이 농도별 예측 정확도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분류 모델의 성능 향상이 필요하며, 특
히 데이터 불균형 문제로 인한 고농도 분류 정확도의 개선이 필

요하다. 향후, 분류 모델의 성능 향상과 분류 및 예측 모델의 최

적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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